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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굴 사진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을까?

사진 한 장만으로 그 사람의 

정치적 성향을 70% 이상 정확

하게 추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

알고리즘이 개발됐다.

■ 페이스북, 데이트 사이트 사

진 100만 장 분석

사이언티픽 리포츠(Scientific 

Reports) 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

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개발

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사람

의 얼굴 특징과 머리 모습을 보

고,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성향

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. 

연구팀은 미국, 영국, 캐나다 

등 3개국의 108만 5,795명을 분

석 대상으로 했다. 이들의 사진

과 그들이 스스로 작성한 정치적 성향, 연령, 성별을 표

본으로 사용했다. 얼굴 사진은 페이스북이나 인기 있는 

데이트 웹사이트의 프로필에서 얻었다.

연구팀은 정치적 지향성을 인식하는 특별한 목표를 가

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신, 오픈 소스 안면 인식 알

고리즘을 사용했다. 사진 배경이나 안면이 아닌 부분이 

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진을 얼굴 윤곽만으로 줄

이고, 사진 크기는 224 × 224 픽셀로 조정했다. 얼굴

을 설명하는 핵심 특징을 나타내는 2,048개의 값을 사

용했다.

미국 데이트 웹사이트 사용자 86만 2,770명을 대상으

로 한 가장 큰 표본에서 정확도는 72%로 높았다. 캐나

다(71%)와 영국(70%)의 데이트 웹사이트 사용자를 대

상으로 하는 정확도도 비슷하게 높았다.

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

이에서 73%에 달했다. 연령, 성별, 민족성을 감안해서 

조정해도 정확도는 69%를 유지했다. 이는 100개 항목 

성격을 묻는 설문지를 통해 정치

적 성향을 추측하는 방법에서 나

온 정확도 66% 보다 훨씬 우수한 

것이다.

연구원들은 어떤 종류의 얼굴 

특성이 어떤 정치적 성향과 연관

성을 갖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

는 없었다. 그러나 몇 가지 트렌드

는 드러났다. 특히 머리 방향과 감

정 표현이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

럼 보인다고 연구팀은 발표했다.

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기반으

로 개인 성향을 예측하는 연구를 

해온 대니얼 프레오티욱-피트로

(Daniel Preotiuc-Pietro) 펜실베

이니아대 박사후 연구원은“사진

을 통해 개인 성향을 예측하는 것

은 가능한 얘기이긴 하지만, 이는 기껏해야 우연히 맞출 

확률보다 조금 나은 수준”이라고 말했다.

■사생활 침해 우려 낮아, 활용 늘어날 듯

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넘

어, 각 사람의 특징도 식별할 수 있다. 사람의 일부 특징

은 얼굴 모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. 안면 인식 알고

리즘은 성별, 연령, 민족성 또는 감정 상태를 추론을 물

론, 정직성, 성격, 지능, 성적 지향, 폭력적인 성향 등 활용 

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.

개인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이 사

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

반면, 단순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는 더 늘

어날 전망이다.

얼굴 인식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, 이 인공지능 

알고리즘은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결정

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.

▲ 얼굴 사진에서 정치 성향을 판별하는 알고리즘의 진행 절차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사이언티픽 리포츠


